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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ECC 건축 헌금 모금 현황

$ 1,200,000 $ 1,037,780

 ,700  $   136,320

주일 주일예배

마리아 여선교회 주최 식품 바자

주일 주일예배

토 쉐마의 밤

주일 주일예배 전교인 체육대회

매일 성경 읽기표                        

4월 25일(월) 사도행전 24:14-21 사도 바울이 심문 받을 때 

4월 26일(화) 사도행전 16:1-10 디모데  

4월 27일(수) 로마서 1:8-17   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

4월 28일(목) 로마서 8:12-17   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음

4월 29일(금) 갈라디아서 2:15-21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

4월 30일(토) 빌립보서 3:7-14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       

5월  1일(주일)고리도후서 11:23-33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       

     [말씀과 함께]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

              (1조: 10:30분 2, 3, 4조: 10:50분 시작)

다음주 성경공부: 제9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       

선교지를 위한 기도                      

전 구/한미경 선교사: 니카라구아 선교사로 수도 마나구아에서 학교운영

과 제자훈련을 진행하며 무숙자들을 대상으로 급식과 말씀사역을 하고 

계십니다. 니카라과 선교사역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.  



보스톤 한인교회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 
          ·  *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

                * 세계를 향한 교회

                *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

                *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

영문 밖으로  

히브리서 13장 8-15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이영길 목사
 

 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상상의 글을 썼습니다. 예수님께서 사랑하

신 사도 요한이 십자가 아래 있었습니다.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

님을 쳐다보고는 동정과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 사랑이 너무

나 컸던 까닭에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의 못을 뽑고 주님을 

조심스레 땅에 누였습니다. 요한은 주님의 입술이 바싹 마른 걸 보고 

물을 한 컵 가져오려고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. 하지만 그가 돌아 왔

을 때 주님은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. 그는 다시 못을 

뽑고 주님을 땅바닥으로 끌어 내렸습니다. 그러고는 요한은 주님을 

덮어 드릴 담요를 가져오려고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. 하지만 그가 돌

아왔을 때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. 그분을 쳐다보

며 요한이 물었습니다.

 “주님, 어찌해서 제가 돌아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까?”

 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.

 “아들아 비워 둘 수 없는 게 십자가의 법칙이다. 이것이 내가 계속 

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유다.”

  두 분은 말없이 서로 바라보며 가슴으로 말했습니다. 요한은 드디

어 주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그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

고 주님 대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. 그 때 이래 주님은 당

신 십자가에 되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.”

  교우 여러분,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몸에 채우십시다. 

주님께서 마음껏 d nfl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. 주님께서 마음

껏 새로워진 우리의 삶으로 온 세상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. 그러니 

우리 함께 영문밖으로 나아가십시다. 성경은 말씀합니다.

 “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.”

 “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

자.”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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